
1단원 문학과 만나는 시간                                                              ❷ 삶을 담은 문학_<박씨전>

나처럼 가능성 많은 학생은 글씨도 또박또박 예쁘게 쓴다!                                      국어 학습지 7번 1/5

3학년 (     )반 (     )번 (                 )

1 작품 열기

1. 이 작품의 내용(‘•’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내용, ‘▸’는 작품 전체를 바탕으로 한 내용)

1)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활약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쓰여진 소설을 ‘군담(軍談) 소설’이라고 한다. 이 중 여성 군담 
소설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활약하여 국가적 위기나 사회적 갈등을 타개하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조선 숙종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 군담 소설1)로, ( ㅂ ㅈ ㅎ ㄹ )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허구적 인물인 박씨가 ( ㅇ ㅇ )적 기상과 재주로 ( ㅊ ㄴ ㄹ ) 왕과 적장을 농락하고 ( ㅁ ㅈ )적 ( ㅈ ㄱ ㅅ )

을 고취한다는 내용으로, ( ㅇ ㅅ )적 사실에 ( ㅎ ㄱ )적인 내용을 가미하여 ( ㅂ ㅈ ㅎ ㄹ )이라는 치욕적 사

건과 당시 민중이 느꼈던 전란(戰亂)의 ( ㅍ ㅂ ㄱ )을 정신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

켜 주기 위해 창작된 것이다.

( ㅂ ㄷ )

•박씨는 이시백과 ( ㅎ ㅇ )하지만 ( ㅇ ㅁ ) 때문에 ( ㅂ ㄷ )를 받음.

▸조선 ( ㅇ ㅈ ) 때 한양에서 태어난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무를 

겸비하여 명망이 조정과 재야에 떨쳤다. 아버지 이 상공이 주객으로 지내던 

박 처사의 청혼을 받아들여, 이시백은 박 처사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다.
( ㄱ ㅈ ) 내의

갈등

( ㅈ ㄱ )

•박씨는 ( ㄲ )에서 본 ( ㅇ ㅈ )을 전해 이시백의 ( ㅈ ㅇ ㄱ ㅈ )를 도움.

•박씨는 박 처사의 도움으로 ( ㅎ ㅁ )을 벗고 ( ㅈ ㅅ ㄱ ㅇ )이 됨.

▸이시백은 신부의 ( ㅇ ㅁ )가 천하의 ( ㅂ ㅅ )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씨는 이 상공에게 청하여 후원에 ( ㅍ ㅎ ㄷ )을 

짓고 소일을 하며 홀로 지낸다.

( ㅇ ㄱ )

•박씨가 ( ㅈ ㅅ )을 침입한 용울대를 물리치자 용골대가 ( ㅍ ㅎ ㄷ )을 

찾아와 공격함.

▸박씨는 자신의 여러 가지 신이한 재주를 드러내 보이지만, 이시백은 거들

떠보지도 않는다. 박씨가 시기가 되어 ( ㅎ ㅁ )을 벗고 ( ㅈ ㅅ ㄱ ㅇ )이 

되자 이시백은 크게 기뻐하며(???) 이후로는 박씨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

박씨의

( ㅂ ㅅ )

( ㅈ ㅈ )

•박씨는 ( ㅍ ㅎ ㄷ )을 침범한 용골대를 물리치고 ( ㅎ ㅂ )을 받아 냄.

▸( ㅊ ㄴ ㄹ )의 가달이 ( ㅇ ㄱ ㄷ ) 형제에게 삼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 

ㅈ ㅅ )을 침략하게 한다. 그러나 박씨는 뛰어난 ( ㄴ ㄹ )을 발휘하여 오

랑캐를 물리친다.

( ㄱ ㄱ ) 간의

갈등

( ㄱ ㅁ )
•박씨는 공로를 인정받아 ( ㅈ ㄹ ㅂ ㅇ )의 칭호를 받음.

▸박씨와 이시백은 ( ㄱ ㄴ )(國難)을 극복하고 ( ㅎ ㅂ )한 여생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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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작품의 중심 인물: 박씨 ➡ & 교과서 55쪽-1-❷, ❹

I 잠깐! ‘계화’의 역할은?

I 잠깐!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3. 이 작품의 이중 구성 [feat. ( ㅂ ㅅ ) 모티프2)] ➡ & 교과서 55쪽-1-❸

4.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ㆍ문화적 상황과 창작 의도 ➡ & 교과서 55쪽-1-❹

2) 인간·동식물·사물이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거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모티프.
   “한편, 막씨와 장원 부인이 금방울을 잃고 슬퍼하니, 꿈에 선관이 나타나 다시 만날 것을 알려 준다. 마침내 꿈을 깨

고 보니 금방울이 껍질에서 벗어나 선녀가 되어 있었다.” ― <금방울전> 줄거리 중

•이 작품은 추녀인 박씨가 ( ㅈ ㅅ ㄱ ㅇ )으로 변신하기까지의 전반부와 ( ㅂ ㅈ ㅎ ㄹ )을 배경으로 박씨가 

영웅적으로 활약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전ㆍ후반부의 전환이 되는 사건이 바로 박씨의 ( ㅂ ㅅ )이다.

•변신 전에 박씨는 ( ㅍ ㅎ ㄷ )에서 삼 년 동안 시집 식구들과 교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데, ( ㅂ ㅅ )

은 일종의 ( ㅌ ㄱ ㅇ ㄹ )로서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박씨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사회적 ( ㅇ ㅇ )으로 살아

갈 수 있게 된다.

전반부 전환 후반부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박씨의 변신

➡ ‘( ㅌ ㄱ ㅇ ㄹ )’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박씨의 활약

가정 내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 작품에서 남편 이시백은 ( ㅍ ㅂ )한 인물인 데 비해, 박씨는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 ㅂ ㅂ )한 인물로 설

정되어 있다. 이는 봉건적 가족 제도(→ ㄱ ㅂ ㅈ ㅈ )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 ㅇ ㅅ )들의 욕구와 전란에서 패

배한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 아울러 ( ㅇ ㅅ )도 남성 못지않게 ( ㄱ ㄴ )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씨의

( ㅇ ㅇ )

•( ㅇ ㅇ ): 뛰어난 ( ㄴ ㄹ )을 인정받지 못하고 ( ㅊ ㅎ ) 외모로 살아가야 하는 것.

•( ㅇ ㅇ )의 끝: ( ㅇ ㄹ ㄷ ㅇ ) 모습으로 변하여 ( ㄴ ㄹ )을 인정받으며 ( ㅎ ㅂ )하게 삶.

박씨의 뛰어난 

( ㄴ ㄹ )

•하룻밤에 이 상공의 관복을 짓고, 미래의 불운을 예견하여 ( ㅍ ㅎ ㄷ ) 주변에 ( ㄴ ㅁ )를 심음.

•이시백에게 ( ㄲ )에서 본 상서로운 ( ㅇ ㅈ )을 전하여 ( ㅈ ㅇ ㄱ ㅈ )를 도움.

•순식간에 ( ㄱ ㄹ )을 타고 ( ㄱ ㄱ ㅅ )에 다녀옴.

•신묘한 도술로 ( ㅍ ㅎ ㄷ )에 침입한 용골대 및 ( ㅊ ㄴ ㄹ ) 군사를 물리침.

•계화는 박씨의 시비로, 이 작품 안에서 박씨를 ( ㄷ ㄹ )하여 직접 적장과 마주하고 그들을 격퇴하는 역할을 한

다. 이는 박씨를 전선(戰線)에 직접 세우지 않고, 계화로 하여금 매개하게 함으로써 박씨의 ( ㅅ ㅂ ㅎ )을 더

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외부에 직접 나서기를 꺼리는 ( ㅇ ㅂ ) 여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김자점, 용골대, 이시백, 최명길 등과 같은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실존 인물이 등장함

으로써 독자는 소설의 내용을 실제 ( ㅅ ㄱ )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 ㅎ ㅅ ㅅ )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은 ( ㅂ ㅈ ㅎ ㄹ )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다. ( ㅂ ㅈ ㅎ ㄹ )은 163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

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다. 이 작품에서는 오랑캐의 장수 ( ㅇ ㄱ ㄷ )와 ( ㅇ ㅇ ㄷ ) 형제가 군사를 몰

고 조선에 쳐들어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조선의 군대는 이를 막지 못해 임금이 ( ㄴ ㅎ ㅅ ㅅ )으로 도망치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 박씨가 비범한 재주를 발휘하여 ( ㅇ ㅇ ㄷ )를 처단하고 ( ㅇ ㄱ ㅇ )으로 하여금 용골대

까지 물리치도록 한다. 실제로는 치욕적인 ( ㅍ ㅂ )를 겪었던 역사적 사건을, 박씨의 활약으로 통쾌하게 ( ㅅ 

ㄹ )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 ㅈ ㅈ ㅅ )을 회복하려는 민중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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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정리

주제 •박씨 부인의 ( ㅇ ㅇ ㅈ ) 기상과 재주.

특징

•주인공은 ( ㅎ ㄱ )적 인물이나, 역사적 ( ㅅ ㅈ ) 인물들이 등장하여 작품에 ( ㅅ ㅅ ㄱ )과 

( ㅎ ㅅ ㅅ )을 부여함.

•( ㅇ ㅅ ) 주인공을 통해 ( ㅇ ㅅ )의 능력을 부각하고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여 당시 여성

들에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함.

•( ㅂ ㅈ ㅎ ㄹ )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 ㅅ ㄹ )라는 허구로 바꿈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 ㅂ ㅅ )받고자 하는 당대 민중의 ( ㅅ ㅁ )을 담음.

역사적 현실 허구적 내용

( ㅊ ㄴ ㄹ ) 태종이 조선을 침공하여

인조가 ( ㅎ ㅂ )한 부분

박씨가 신통력을 부려 ( ㅊ ㄴ ㄹ ) 장수를 상대로

( ㅅ ㄹ )한 부분

의의
조선의 ( ㅍ ㅂ )로 끝난 ( ㅂ ㅈ ㅎ ㄹ )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여

상처 받은 민족의 ( ㅈ ㄱ ㅅ )을 다시 고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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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수능 기출 문제_[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짝수형)] (2008. 11. 시행)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십육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

하지 못하였삽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

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

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

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

한 인물이 귀댁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시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

했으니 괜히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

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

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

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

도 마침 삼춘이다.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

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

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 환우성(喚友聲)*

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

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

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

니 볼 수 없고,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

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

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

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

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서 노

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

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

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

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

람이 나무를 얽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라고 말

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

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뇨?”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게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

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

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

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

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

지라. 내일은 곧 전안(奠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

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

록 산 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짚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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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박 처사’가 혼인을 정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④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4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극진한 겸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②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③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④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⑤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4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50.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暴自棄)

③ 진퇴양난(進退兩難)

④ 만시지탄(晩時之歎)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보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

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

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

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